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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최근 온실가스에 의한 기온상승으로 기존에 재배되고 있던 작물들의 재배 한계선이 점차 북상중이며, 따라서 기존에 재배되

었던 다양한 작물들의 품종 및 재배기술 재설정이 필요하다. 참깨는 생육기간이 평균 110일로 짧은 작물로 조파, 만파 등 재배

양식에 따른 다양한 작부모형에 응용이 가능하며, 다양한 작물과 이모작으로 새로운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. 참깨는 무한 개화

형이기 때문에 온도 및 일장 등 기상환경에 따른 생리·생태적 특성 변화가 심하며, 다양한 파종시기 적용시 개화기 변동으로 

다양한 생육환경에서 재배된다. 따라서 생육시기별 개화, 분지의 발생, 꼬투리의 착과 등 생육에 영향을 주는 생육 특성들을 

조사하여 파종시기 변동시 적합한 품종 및 재배기술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. 

[재료 및 방법] 

중․북부지역에서 참깨의 파종시기 변동시 개화 및 생육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원 및 연천 지역에 생육기간, 생육특성이 구분

되는 안산깨 등 7품종을 4월 30일, 5월 15일, 5월 30일, 6월 15일 4시기에 파종하여 품종별 개화시기, 생육 및 수량 특성을 조사

하고 각각의 재배시기별 기상 변화를 분석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 

수원에서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파종후 개화까지의 생육일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기간의 평균기온은 4월 30일 

파종시기에서 19.6~20.5°C로 가장 낮았고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점차 증가하여 6월 15일 파종에서는 평균 24~24.5°C로 가

장 높았다. 파종후 개화까지의 생육일수는 4월 30일 파종에서 52~66일, 6월 15일 파종에서 34~42일로 파종시기가 늦어짐에 

따라 급격히 감소하였다. 각각의 파종시기에서 90일깨, 양백깨는 생육기간이 짧은 편이나, 아름깨는 모든 파종시기에서 가장 

긴 생육기간을 보였다. 연천에서도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파종후 개화까지의 생육일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, 평균

기온은 4월 30일 파종시기에서 17.8~18.2°C, 6월 15일 파종에서는 22.5~23.1°C로 수원 지역에 비해 낮았다. 파종후 개화까지

의 생육일수는 4월 30일 파종에서 58~70일에서 6월 15일 파종에서 39~49일로 수원에 비해 다소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. 참

깨의 키는 6월 15일 파종시기부터 급격히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고,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분지 및 삭수가 감소하였다. 2019

년 재배에 비해 강우기간이 길었던 2020년에는 참깨의 개화시기가 늦어지고 생육량이 감소하면서 개체별 꼬투리가 감소하는 

경향을 보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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